
제69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본의 통합형 모노즈쿠리와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오재훤  

동경대학 모노즈쿠리 경영연구센타 특임준교수 

 

모노즈쿠리 산업론 전략론에 있어서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제품/공정 아키텍쳐와 

모노즈쿠리 조직능력이다.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공정의 아키텍처와 모노즈쿠리 

현장의 조직능력의 궁합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먼저 아키텍쳐 전략론에 관련하여, 일본은 제품시장(고객대응)과 내부부품구조 모

두에서 통합형(integral)의 전략을 취하는 부분에서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대량생산 등의 

생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듈형과의 복합적인 전략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

동차 보디의 outer파넬은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으므로, 통합형으로 하고, inner파넬은 

모듈형으로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경쟁력을 다층적으로 보자면, 차례대로 모노즈쿠리 조직능력, 심층의 경쟁력, 표층

의 경쟁력, 수익력을 들 수가 있다. 각각, 모노즈쿠리 조직능력은 ‘타사는 간단히 모방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가능한 레벨’, 심층의 경쟁력은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

장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 표층의 경쟁력은 ‘고객이 평가하는 제품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

표’, 수익력은 ‘회사의 수익’을 나타낸다. 

현대자동차는 품질에 대한 시장평가가 급속히 개선되었고, 원화절상으로 가격경쟁

력이 유지되면서 ‘표층의 경쟁력’에 있어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조립공장이나 연구개발 

면에서의 ‘심층의 경쟁력’은 아직 일본의 수준에 비해 떨어진다. 따라서, 조직혁신, 노사관계 

개선, 협력적 서플라이어 관계 강화를 통한 개발/생산현장의 조직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Q&A> 

 

Q: 현대가 토요타를 수익성 면에서 많이 따라잡은 이유는?  

A: 국내시장에서의 7할 이상의 점유율, 환율효과, 소비자 평가 품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Q: 모노즈쿠리 조직능력과 심층의 경쟁력의 차이는?  

A: 모노즈쿠리 조직능력의 결과로서 심층의 경쟁력이 발생한다. 

 

Q: 중저가 일본자동차들의 한국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책은?  

A: 중저가 자동차에 있어서는, 일본에 비해 GM이나 르노 등이 보다 큰 위협이다. 

 



Q: 표층경쟁력, 심층경쟁력 상관없이 수익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A: 일본기업의 생각은 기업의 기본체력의 단련을 중시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

히 따라온다고 믿는다. 

 

Q: 현대의 일본 진출시 혼다와의 ‘H’라는 이니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진출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A: 그러한 요인보다,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왜 현대차를 사야 하는가’라는 

원인제공에 실패하였다고 본다. 


